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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함봉산 일대에는 의문의 토굴들이 있습니다. 산을 뚫고 들어간 굴입니다. 짧게는 3~4m에서 길게는 150m에 이릅니다. 아래

나 위로 파지 않고 수평으로 반듯하게 팠습니다. 폭이 4~6ｍ로 어른 서너 명이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높이도 3ｍ를 넘습니

다. 누가 왜 이런 굴을 팠을까요?

종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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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부평 토굴…누가, 왜 팠나?
멀티미디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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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속에 들어가 보면 과거의 단서가 있습니다. 굴 천장 곳곳에 빨대 모양의 돌이 매달려 있습니다. 끝 부분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지

요. 광물질을 품은 물이 천장 틈으로 흘러내리다 굳은 종유관입니다. 긴 것은 70mm에 이릅니다. 종유관은 보통 1년에 1~2㎜씩 자

랍니다. 굴이 만들어진 뒤 적어도 40년 이상 지난 겁니다. 

화약을 터뜨리기 위해 착암기로 판 흔적

굴 벽면에는 동그랗게 뚫린 구멍이 많습니다. 착암기로 판 흔적입니다. 구멍을 판 뒤 화약을 넣고 터뜨렸던 겁니다. 굴 끝 부분에 깨

진 돌들이 그대로 쌓인 곳도 있습니다. 파다가 중간에 그만둔 흔적입니다. 일부 굴은 중간에 옆으로 가지를 뻗듯이 파고들어 갔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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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굴 입구

토굴 입구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토굴에 대한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옵니다. "경술국치(1910년 한일합방) 몇 년 뒤 일본군이 조선인

을 데리고 토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말을 동네 어른들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굴 형태나 착암기를 사용한 흔적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일제가 만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여기에 굴을 팠을까요?

부평은 지리적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인천항도 가깝습니다.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셈입니다. 일제는 인천과 부평

일대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부평에 조병창을 비롯해 각종 군수공장을 세웠습니다.

부평 조병창 터는 지금도 미군 기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굴들은 바로 이 조병창과 인접한 산에 뚫려 있습니다. 조병창에서 만든

무기를 저장하거나 굴속에 무기 공장을 만들려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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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미군 캠프그란트 촬영 사진. 출처:부평

구청

일제는 한반도 일대에 많은 굴을 팠습니다. 방공호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방공호 중에서 부평 토굴과 같은 형

태의 굴은 없습니다. 비슷한 토굴은 일본 오사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사카에는 일본 육군 조병창이 있었습니다. 토굴의 형태나

규모가 부평과 유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본토 공습에 대비해서 중요 군수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산기슭에 횡혈식 토굴을 팠던

겁니다. 오사카 조병창과 마찬가지로 부평 조병창 옆 굴도 그런 용도로 팠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용도를 입증할 만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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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우젓을 저장하던 토굴

토사로 묻혀가는 토굴

일부 토굴은 40년 전부터 새우젓을 숙성,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됐습니다. 일 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굴은 새우젓

숙성에 적격이었던 겁니다. 버섯을 재배하거나 개인용 창고로 이용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름철 피서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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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토굴들은 방치되거나 각종 개발로 사라져 갔습니다. 한때 토굴이 있었다는 증언이나 사진이 남아 있을 뿐,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곳도 여럿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부평문화원이 토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24개의 굴을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굴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은 토굴을 역사문화 탐방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주민 등을 상대로 현장 답사와 함께 토굴과 조병창 등의 내

력을 알리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 체험의 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방치된 채

잊혀 갔던 부평 토굴, 어두운 역사의 흔적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료 제공: 부평 문화원


